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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기와 청동기시대의 유적 임진강은선사시대파주 

지역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 생명수이자 젖줄이 

었다. 임진강 강줄기를 따라 마련된 터전은 대개 낮은 구릉성 산 

지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었다. 임진강은 파주 지역의 서북을 

가로질러 흐르면서 문산천과 사천, 공릉천, 문산천, 늘노천 등의 

주요 지천 곳곳에 문화유적들을 남겼다. 구석기 유적은 대부분 임 

진강가에 분포하고, 신석기와 청동기시대의 다Oef한 유적과 유물 

은 이들 셋강 옆의 구릉지대에 분포한다.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은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일 

제시대 때 문산에서 펜석기가 조사되었고 그뒤 1978년 연천 전곡 

리에서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외에도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의 주 

윌리, 가윌리, 금파리 등에서 다%댄f 구석기 유적이 조사되는 등 

경기도 전역에서 유적과 유물이 찾아지고 있다. 임진강 유역의 파 

주 지역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주월리, 가월리 유적(사 

적 제389호)과금파리 유적이 있다. 

주월리, 가월리 유적은 기원전 4∼5만 년 전의 것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한국 구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중 하나이 

고, 이곳에서 출토된 접합유물과 금파리 유적에서 발굴된 웅덩이 

모양의 구덩이는사냥이나주거와관련이 있는것으로보인다. 여 

기에서 출토된 석기는 잔손질된 것이 거의 없고, 그 제작 수법상 

연천 전콕리 유적과 비슷하여 한국 구석기의 표준 유적이 될 가능 

성이높다. 

파주 지역의 당동리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유적인 집터와 야외 

화덕자리가 발굴되었다. 이외에도 옥석리 유적에서 웅 유구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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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었고 율포리, 교하리, 주월리, 육계토성, 선유리, 디율리, 봉일천리 유 

적 등지에서는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발견되었다. 당동리 유적의 집터는 

평면 생김새가 모줄임 네모꼴로 다른 지역에서 흔히 발굴된 둥근꼴과 

는 다르다.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임진강 언저리의 신석기 

시대 집터가지닌 하나의 특징일 가능성이 많이-앞으로다른자 

료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외 화덕자 

리는 임진강 유역에서는 처음 조사된 것으로, 파주 지역 신석 

기시대의 문화 전통과 당시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청동기시대와 관련해서는 옥석리 유적이 유명하다. 일본 

인 학자들은 ‘금석병용기’ 라는 애매한 명칭을 쓰면서 한반도 

에는 청동기시대가 없으며 석기와 철기가 공존하는 금석병용기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긴-석기이자 독특한 성격을 지닌 간돌검이 세형동검을 모방했다 

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옥석리 유적의 발굴은 일제가 부정했던 청동기시대 

가 한반도에 실재했음을 알려주고 금석병용기의 오류를 수정하는 결정적 계 

기가 되었다. 1%5년 발견된 옥석리 유적은 고인돌과 그 밑의 집터 유적이 층 

위를 이루는 층위유적이었고, 집터에서 출토된 숭을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 

으로분석한결과 25~bp로밝혀졌다. 이는간돌검禮製石劍]조형의 변화과정 

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임진강 유역의 청동기 문화는 지리적 위치와 문화의 전파, 교류 관계에서 

매우 주목된다. 교하리, 덕은리 옥석동, 식현리, 당동리 등에서 발견된 토기 

와 석기는 중부 지방 청동기 문화의 특정을 보여주면서도 동북 지방의 무문 

토기, 공렬문토기, 단도마연토기와 서북 지방의 각형(팽이형) 토기 문화의 영 



당동리 유적 전경(위)과 옥석리 Bii호 고인돌(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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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아 혼합 발전한 것이다. 즉, 파주 지역은 청동기 문화를 한강 유역에 

전파시킨 매개 지역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다. 

삼국시대의 파주, 그리고 감악산 파주 지역은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 

한 변천 과정을 겪어왔다. 삼한시대에 파주 지역은 마한에 속했다. 쉰팩시대 

에 이르러 최초로 파주 지역을 장악한 것은 백제의 근초고왕(346∼375)이었다. 

당시 파주 지역에 있던 백제의 군현 이름은 술이홀(파주), 천정구(교하), 난은 

별(적성), 야아(장단) 등으로 기록된다. 그러다가 392년 고구려 광개토왕이 현 

재의 오두성으로 추정되는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이때 임진강 이북 

의 10여 성도 빼앗았다. 

파주목의형성과정 

[뀔~I [관펀 {톨밀 싣만l 펀 f「t;「-----
파해평사현 파평현 파평현!ili.平}%(장단군용WMlnl→ 서원군폐따뼈→파평현뺏 

파주 波좀平史싸 뼈平縣 개성부開城府 예속) 平J\\f:과 합 원평군쩌平폐 

t皮州 술이흘현 봉성현 봉성현**城縣(양주楊州 예속) ←→원평도호부R平都꿇J(f 

述f쩌깡、”· 峰城縣 →서원현챔頂縣 →파주목싸州救 

교하 천정구현 교하군 교하군 교하군交河쩌j→교하현交 

交i•J *井口싸 交iii)那 交i可갱n 河뼈{팩주1에| 편입 

적성 칠중현 중성현 적성현積城縣(장단현長헤쩌→ 적성군짜城빼-→적성연 

f;'l城 t重웹‘ fil城縣 개성부開城府 예속) *증城面 

장단 장천성현 장단현 단주剛·l·I __,장단현:!±ii,샤’암 
장단군l효淵해i 4개 면 

長淵 長1흥城써R: 長i없縣 파주속 

이후 백제와 고구려는 이 지역을 놓고 계속된 쟁탈전을 벌이다가 결국 백 

제의 문주왕이 웅진(공주)으로 천도하는 475년 어간에는 완전히 고구려의 영 

토가 되었다. 고구려 장수왕은 이곳에 파해평사현, 술이흘현, 칠중현, 천정구 

현, 장천성현의 5개 현을 설치하였다. 그후 한강 유역을 공격 목표로 정하고 



칠중성의흔적 

계속적으로 백제, 고구려와 대립하던 신라는 진흥왕 때에 이르러 한강 유역 

점거 후 마침내 파주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쉰댁 통일 시기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다시 한 번 적성 지역을 놓고 쟁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칠중성이었다. 

입진강지역의 역사에 있어서 칠중성은매우주목되는유적이다. 칠중성은 

시기를달리하며 여러 차례 개축한 것으로확인되는데, 북서쪽 3km 지점의 육 

계토성, 남쪽 설마천 주변의 감악산 보루와 무건리 보루 등은 칠중성과 긴밀 

하게 연결된 전략 거점들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인근의 아미성과 이잔미성 

(장좌리보루), 덕진산성과 호로고루, 당포성과 은대리성 등도 칠중성, 또는 

칠중하로 대변되는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칠중하는 이미 옹조왕 때부터 전투지로 기록되고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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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18년 겨울 10월, 말갈이 습격해 왔다. 왕은 군시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그들과 싸웠다. 추장 소모를 생포하여 마한에 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생매 

장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후 칠중성 지역에서는 신라와 고구려뿐만 아 

니라 신라와 당나라가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문무왕 대에는 칠중성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문무왕 2년(“2)과 문무왕 8년(“8)의 싸 

웅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이후 시기의 문무왕과 무왕 11년, 

13년, 15년의 기록은당나라와싸운기록이다. 

『삼국사기』의 「열전」에는 칠중성에서 공을 세운 필부띤夫에 대한 기사가 나 

옹다. 열전은 대부분 기라성 같은 영웅들의 잔칫상이지만, 유독 칠중성에 관 

한 기사에서 필부가 등장하는 것은 이곳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 

각된다. 다음은 삼국사기 열전에 나오는 태종무열왕 때의 현령 필부에 대한 

기록이다. 

필부는 사량 사람이다. 아버지는 존대i짧 아찬이다. 태종(무열왕)대 

왕은 백제와 고구려와 말갈이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입술과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 함께 우리나라를 침탈하고자 계획한다고 생각했으므로, 충 

성스럽고 용맹한 인재로서 그들에 대한 방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구 

하던 나머지, 필부를 칠중성 관하의 현령으로 삼았다. 

그 이듬해 경신년(%) 기을 7월에 왕(무열왕)이 당나라 군사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러자 고구려가 우리를 미워해, 겨울 10월에 군사 

를 몰아와 칠중성을 에워썼다 필부는 한편 지키고 한편 나가 싸우기를 

20여 일 동안이나 하였다. 적장은 우리 시졸들이 모두 열심히 싸워 자기 

일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보고, 손쉽게 함락시킬 수 없겠다고 여겨 문 

득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고자 하였다 



이때 역적 대나마 비삽t뼈이 몰래 사람을 보내 적들에게 알리기를 성 

안에 먹을것이 떨어지고힘이 다했으니 만약공격하기만하면틀림없이 

항복할것이라하니, 적들이 드디어 다시 공격하였다. 필부가그사실을 

알고 칼을 빼서 비삽의 목을 베어 성 밖으로 던지고, 곧 군사들에게 포고 

해 “충신과 열사는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는 것이니 힘써 노력할 일이다. 

우리 성의 존망이 이 한번싸움에 달렸다”고말하면서 곧이어 주먹을휘 

두르며 한 번 호통하니, 병든 이들까지 모두 일어나 앞을 다투어 성 위에 

올라갔으나사기가꺾이고다해죽고다친이가반절이넘었다. 

적들은 바람을 이용해 불을 지르고 성을 공격하면서 들이닥쳤다. 필 

부는 상간上주, 본숙本宿, 모지짧支, 미제美齊 등과 함께 적을 향해 맞서 활 

을 쏘았지만 날아오는 화살이 빗발 같아 온몸이 뚫리고 터졌으며, 피가 

흘러 발꿈치까지 적시니 그만 쓰러져 죽었다. 대왕이 소식을 듣고 매우 

비통하게 통곡했으며, 그에게 급찬의 관위를추증해 주었다. 

칠중성과 호로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칠중성에 오르면 남 

북 분단의 현장이 뼈저리게 느껴진다. 칠중성 건너에 북한 땅이 가까이 보이 

며 호로고루 건너에는 아직도 미군이 주둔한다. 또 이 일대는 한국전쟁 때 인 

민군 전차부대가 도하하고 인해전술을 펼치며 중공군이 건너왔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서울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강의 수심이 제일 낮은 곳이어서 선택 

되었다고 한다. 당시, 칠중성에서는 영국군과 중공군 사이에서 한바탕 격전 

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곳을 캐슬고지(일명 148고지)로 명명했던 영국군은 3 

일간의 격전 끝에 %여 명의 부대원 중 50명만 살아남거나 포로가 됐을 정도 

로궤멸당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경덕왕 때 파주 지역의 군현 지명을 대대적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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꿨다. 파주 지역의 경우는 파해평사현이 파평현으로, 술이홀현이 봉성현으 

로, 칠중현이 중성현으로, 천정구현이 교히군으로, 장천성현은 장단현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비록 고려시대의 유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시기 

에 세워진 신라의 순수비로 추정되는 비가 파주 감악산에 남아 있다. 

감악산비의 존재는 미수 허목許種(1595∼1682)이 남긴 문집 『기 언記言』(권 2기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감악산 신사에 대해 허목은 “어른 키 세 배되는 석단石떻 

이 있고 그 위에 산비山陣가 서 있다. 너무 오래되어선지 글자가 모두 지워졌 

다”고 쓰고 있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감악산에는 중사인 감악신사와 설인 

귀를 모시기 위해 민간에서 세운 사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사 이래 천연의 방어 요새지였던 감악산은 파주, 양주, 그리고 연천의 3 

개 군 경계에 걸쳐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신라 이래 소사小피E로 섬겨 제를 

지냈음이 『삼국사기』β2권 지志 1 제시짤떼에 기록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신 

라시대에는 어떤 형식으로 제를 지냈는지 불분명하지만 고려시대에 와서는 

사당을 지어 별도의 건물에 모셨던 듯하다. 『고려사』에 따르면, 현종 2년 

(1010)에는 장단까지 쳐들어온 거란 병사들이 감악산의 신사神洞를 보고 기마 

병과 말들이 서 있는 것으로 여겨 감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왕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뭇에서 신사를 수리하라고 멍을 내렸고, 또 

한 공경과 사대부와 서인이 모두 직접 감악산에 제시를 지내자 이를 금지하 

기도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 21 예고禮考 8; 『고려사절요』 제23권). 

『신증동국여지승람』(권 11 적성현) 사묘조에도 신라 때부터 감악산에서 당 

나라 장수 설인귀를 산신으로 모셨고 조선시대에도 명산이라고 하여 감악사 

에서 중사中祝를 지내게 하여 봄 가을로 향축을 내렸다고 하였다. 조선 개국 

초기 인 1393년(태조 깅 1월 예조에서는 전국 명산에 작위를 내렸는데, 감악산 

은 이때 삼각산, 백악의 산들과 더불어 호국백護國伯에 봉작되었다. 또한,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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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세종 12) 8월 예조에서는 각 

도 산천의 단묘樓願를 돌아보고 

“적성현 감악산신은 위판이 없 

고 이상混像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신主神 부처 양위와 자신子神 

부처를 이울러서 모두 6위가 있 

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서의 

진흙상은 바로 설인귀의 소상이 

었다. 

고려시대의 문화 유적 파주는 한강과 임진강 유역을 연결하는 관문으 

로 교통의 요지였다. 지세에 있어 파주의 동쪽과 남쪽은 고갯길이 발달하였 

고 북쪽은 나루터[律劃가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나루가 임진나루인데, 서울 

방면에서 임진나루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창릉천과 공릉천에 

의해 형성된 계곡부를 연결하는 혜음령 고갯길이었다. 이 길은 고려 중기 이 

후, 즉 남경이 건설된 후로 활발하게 이용되기 시작해 조선시대까지 서울에 

서 개성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길로 남아 있었다. 개경에서 파주를 거쳐 남 

경(서울)으로 통히는 지름길이었으므로 여행자들은 양주로 우회하기보다는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혜음령 고갯길을 통과하려 했다. 

김부식이 편찬한 「혜음사 신창기惠陰량댐lj記」(『동문선東文選』, 권 64, 기記)에 

의하면, 혜음령은 개경에서 남경(서울)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탓에 사람의 

왕래가 아주 빈번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개경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곳은 지형도 험하고 주변에 민가도 없는 오지였을 뿐만 아 

니라산짐승과도적이 자주출몰하는등의 위험이 따랐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무기를 갖추지 않고서는 산을 넘을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통행이 불편 

했던 것이다. 혜음령 고갯길에 고려시대의 파주 문화를 상징하는 혜음원惠陰 

院이 창건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게다가, 남경(서울)에 신궁新흠이 세워지고 남경 건설이 이루어지는 숙종 6 

년(1101) 어간의 왕의 순행길은 개성 장단, 파주(봉성현), 혜음령, 고양, 서울 

을 지나는 길이었다. 예종 대에도 왕의 남경 순행은 계속되었고 역시 파주에 

서 혜음령을 거쳐 고OJ-을 지나는 길이 이용되었다. 국왕의 남경 행차가 빈번 

해지면서 교통로의 안전을확보하고통행에 편리한시설을갖출필요성 또한 

있었다. 지금의 파주시 용미리에 설치된 혜음원에 나중에 행궁이 설치된 것 

은바로이런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혜음원은 처음부터 국가 주도로 설치된 시설은 아니었다. 당시 고 

려 왕실은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이 문제를 불교 사원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극복할 구상을 

한 사람이 비로 이소천이다. 왕의 지시을 받은 이소천은 혜음원 창건 과정에 

서 묘향산으로 혜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혜관은 혜음원의 창건에 적극적 

으로 협조했다. 그리고 국왕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혜관이 개입하면서 혜 

음원의 공사 준비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 혜음원의 설계와 시공은 승 

려들이 담당했고, 2년이 지난 1122년 2월에 드디어 완성을 보게 되었다. 

혜음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아마, 법당을 비롯한 사찰 구역과 숙박 · 취사 시설을 중심으로 한 원院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것이다. 왕의 행차에 대비해 혜음원 한쪽에 국왕을 위한 별 

도의 행궁을 건축한 것은 물론이다. 혜음원의 완성 후 혜음령으로의 통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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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편리해졌고, 혜음원은 각지에서 후원지들이 기부한 쌀을 가지고 죽을 

쑤어 여행자들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후원이 줄어들었 

고 혜음원은 재정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 역시 이소천이었다. 혜음원 창건 후 20여 년이 지난 

무렵, 벼슬에서 물러나 거시를 칭하면서 혜음원에 머물러 있던 그의 노력으 

로 재정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최대 후원자인 인종과 인종 

비 임씨는 혜음원을 왕실 구호기관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왕실에서 혜음 

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1144년경부터는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지 

고, 이를 기념하여 당대 최고의 문신인 김부식이 「혜음사 신창기」를 편찬하게 

되었다. 

혜음원터에 대한 발굴 조사는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혜음원은 산지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지의 궁궐이나 사원처럼 



정연하게 조성되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즉,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혜음 

원의 건설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건물의 형태나 규모도 다른 것에 비하여 크 

고 장엄하며 조경에도 공을 들였음은 물론이다. 혜음원은 국왕의 행궁이 있 

던 만몸 격식을 차려서 잘 지은 건물이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 

도 최고급품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혜음원터는 개성의 고려 궁궐터 만월대와 

더불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건물지라 할 수 있다. 

혜음원터와 함께 고려시대 파주를 대표하는 유적으로는 보물 제93호로 지 

정된 용미리홉흩尾里 석불입상石佛立像을 들 수 있다.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8 

번지에 소재한 이 석불입상은 거대한 천연 암벽에 2구의 거대한 불상을 조각 

한 것이다. 머리에 돌 갓을 쓴 이 석불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탓에 신체 

비율이 맞지 않아오히려 불성佛性보다세속적 특징이 잘나타나는불상이다. 

왼쪽의 둥근 갓을 쓴 불상은 목이 원통형이고 두 손으로 기슴 앞에서 연꽃을 

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의 불상은 4각형 갓을 쓰고 있는데 합장한 손 

모양이 다를 뿐 신제 조각은 왼쪽 불상과 같다. 

이 불상에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일화가 있다. 고려 선종(재위 1083∼1094) 

은 자식이 없어 원신궁주元信宮主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왕자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걱정에 잠긴 궁주의 꿈에 어느 날 두 도승이 나타나서 “우리는 

장지산長효山 남쪽 기숨에 있는 바위틈에 사는 사람들이다. 매우 시장하니 먹 

을 것을 달라”고 말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잠에서 캔 궁주는 그 꿈을 왕께 아 

뢰었고, 왕은 곧 사람을 장지산에 보내 사실을 알아보게 하였다. 왕이 보낸 

사람은 장지산 아래에 큰 바위 둘이 나란히 서 있음을 보고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왕은 즉시 이 바위에 두 도승을 새기게 하고 절을 짓고 불공을 드렸다. 

그러자그해에 왕자윤(한산후漢山候)이 태어났다고한다.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는 고려시대의 무덤이 있는데, 이것은 1991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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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신고를 받은 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한 것이다. 이 무덤은 길이 394cm 

너비 202cm, 갚이 103cm 규모의 장방형 석실 안에 돌덧널[石關을 마련하고 그 

안에 나무로 된 목관을 안치하였다. 4벽에 커다란 판석을 이용하였고 남벽에 

는 정방형에 가까운 판석 1장으로 문돌을 만들어 마감하였다 천장은 방형의 

큰 판석 2장과 장방형의 큰 자연석을 사용해 덮었고 내부 바닥에는 정방형 민 

무늬 벽돌[無文博]을 전면에 깔았다. 

당시 대부분의 유물이 도굴되었으나 고려시대의 동전 다수와 수정구슬 · 토 

기편 · 자기편 등이 나왔고 특히 묘지석이 수습되어 축조 연대와 무덤의 주인 



공을 알아낼 수 있었다. 축조 시기는 고려 공민왕 때인 1352년이고 주인공이 

권준權準이다 권준은 고려 충선왕에서 공민왕 즉위 무렵까지 활동한 고위 관 

료로서 성리학도입 단계에서 중요한역할을한권부拖폐의 아들이다. 

이 고분은 벽화로도 유명하다. 네 벽의 관모서리 위에는 십이지신상을 나 

타낸 인물상이, 천장의 중앙 돌판에는 그 안에 북두칠성과 삼태성, 또 하나의 

별, 구름 두 덩어리가 있는 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별들은 검은 바탕에 

흰 동그라미로 나타난다. 동 · 서벽에는 입구에서 북쪽을 향해 각각 26cm의 

긴격을 두고 일렬로 5인의 인물상이 있다. 벽화는 음곽선으로 먼저 윤곽을 잡 

고 그 위에 묵선딸線으로 그렸는데, 얼굴 세부와 손에 쥔 홀· 등은 직접 묵선 

으로 얼굴의 코 · 입술 · 관모 등을 그린 다음 붉은 채색을 한 것이다, 침수에 

의해 대부분의 벽화가 지워졌으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북벽의 인물 모습은 

비교적푸렷하다. 

고려시대의 가문들 성현成{見(1439∼1504)이 쓴 『용재총화빠縣遊詢를 보 

면 안목安收(125X)∼13(D)이라는 인물이 고려 말에 파주 농토를 크게 개척한 사 

실이 적혀 있다. 성현은 안목의 증손이자 안원의 아들인 종책삶約(1355∼1424) 

의 외손자였다. 안목은 충숙왕 2년(1315)에 등과하여 고위직을 역임하고 만년 

에 파산城山의 서교西잣B에 은둔하면서 개간 사업을 벌였던 것 같다. 『용재총화』 

에 의하면, 파주군 서교에 있는 안목의 농장은 손자인 안원 때에 이르러 가장 

넓은 판도를 이루어 “안팎으로 차지한 밭이 무려 수만 경項이나 되고 노비도 

백여 호나 된다’고 하였다. 안원安覆은 황폐되어 사람이 살지 않던 파주의 서 

교를 개간하여 광활한농장괴-장사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목이 농장을 개간하였다고 전해지는 파주 서교는 오늘날의 문산읍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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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탄현면 일대로 추정된다. 농장의 위치는 대체로 파주목의 서쪽, 즉 오늘 

날의 장포플에 해당히-며 문산읍 내포리 장포동에 별서가 마련되어 있었을 것 

으로 여겨진다. 이 지역에는 방축리(동)라는 지명이 남아 있고, 하천을 중심 

으로 순흥 안씨의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안목과 안원의 일화는 여말선초에 임진강의 수려한 풍광을 중심으로 도처 

에 수많은 권문세가들의 별장과 별서 별업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의종 때에 왕이 귀족들과 와서 노닐었다는 이담의 별장과 여말 이 

색의 별장이 있었던 곳도 바로 장단이었다. 이는 중앙 집권화 정책의 결과로 

힘 있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든 탓으로 보인다. 개경에 거주하던 귀족 관 

료들은 녹봉 이외에 수조권을 받아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으나 그게 다 

가 아니었다. 그들의 경제적 지배력의 밑바탕에는 민전이 있었고, 경기 지역 

에는 때때로 농장의 형태로 관리되는 이들 민전이 넓게 분포해 있었다. 

파주를 대표하는 고려시대의 주요 가문은 서원 염씨(봉성 염씨), 장단 한씨, 

파평 윤씨이다. 서원 염씨의 시조인 봉성 호족 염형명은 삼한공신이었고, 태 

조 유명 시에 박수문 · 왕규와 함께 고명재상이었던 염상 또한 이 집안의 인물 

로 추정된다. 서원 염씨는 명종 때 재상이었던 염신약 이후로 더욱 번성했다. 

장단 한씨는 고려 건국 이전부터 왕건 세력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었던 강력 

한 호족으로 왕건의 모후인 위숙왕후가 장단 한씨였다. 한언공이 그 대표적 

인물로 목종 때 시중이 되고 사후에는 목종 묘에 배향되었으며, 그의 공으로 

장단은 단주로 군호가 승격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두 손녀는 정종의 왕후 

가되어 척족과사환을겸한명문으로이름을날렸다. 

한편, 파평 윤씨의 중흥조인 윤관은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인주 이씨의 

80여 년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숙종이 신진관료 세력을 포용할 때 선택 

된 대표적 인물이었다. 당시의 신진관료 세력은 이후 숙종의 왕권강화 정책 



윤관 장군의 영정이 봉안된 여충사 

을 추진하는데 조력하였으며 윤관이 죽은 뒤 개혁 정치를 지속한 인물이 바 

로 장단리 한안인 집안의 한취와 윤관의 손자인 윤인침이었다. 그러나 파주 

외 장단을 대표하는 이들 세력은 1170년(의종 24)의 무신란으로 붕괴되고 말 

았다. 

고려 후기에 이르면 이른바 부원세력으로 불리는 새로운 권문세족이 출현 

하는데, 파주지역에서는교하노씨가이에 해당했다. 이 가문은중시조노영 

수가 조인규의 사위가 되면서 일약 부원세력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노영수 

의 아들 노항은 좌정승에 올랐고 손자인 노진의 딸은 공양왕비가 되기도 하 

였다.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로 세력이 꺾이긴 하였으나 조선 초까지 사환 

을 계속하였다. 봉성 염씨도 염세충이 조인규의 사위를, 염제신이 공민왕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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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을 역임하면서 세력을 유지하였으나 조선 건국과 함께 몰락하였다. 

조선시대의 연행과 능행 파주는 고려시대 때 개성과 한OJ을 연결히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혜음령이나 혜음원이 생 

겨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조선의 건국 이후에도 파주는 여전히 교통의 

요지였다. 능원의 조성과 능행[埈幸으로 인해 조정과 갚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중국을 향하는 연행 사절 또한 이곳을 통과했다. 역대 중국의 사행 기록인 

『조천기朝天웹와 『연행록뭘行綠』을 토대로 파주를 관통하는 연행로를 요약해 



보면 대개 다음과같은사행의 경로를구성할수 있다. 

고양 벽제촌에서 혜음령를 넘으면 혜음석불이라고 하여 키가 수십 척이나 

되는 쌍미륙을 만난다. 과거 개경과 남경을 잇는 중간 지점인 혜음령 쌍미륙 

(용미리 석불입상)은 고려의 대표적인 외척 세력이던 인주 이씨의 재력과 힘 

을 보여준다. 쌍미록을 지나면 1656년(효종 기 8월에 의승들이 돌을 캐고 장인 

들을 모아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비문 광탄교廣않觸를 건넌다. 그리고 곧 윤관 

장군 묘가 나오는데, 사대부들은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가 다투며 오랫동안 

송시를 벌인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그러고는 마산역馬山繹 뒤의 고개를 

넘어 저녁에 파주 파평괜皮平館에 당도한다. 파주 관아의 청각루聽角樓와 관청 

북쪽에 행궁l'f宮 등을 둘러보고 봉서당願醒에서 유숙한다. 

다음날 파주를 이른 새벽에 출발하는데 그럴수록 임진강을 건너기 전에 

율곡 선생의 자취가 묻어 있는 화석정花石亨을 찾아 즐기는 시간을 늘렬 수 있 

기 때문이다. 임진강을 건넌 후 동파역東t購을 지나 셋길로 해서 장단부長i制 

에 도착하면 오목관챔木館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초현招 

賢 파발을 지나면 판부천板浮川 나무다리와 천수원天홉핸 돌다리를 건넌다. 사 

천 나무다리를 지나면 개성에 이른다. 

가상의 경로이긴 하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사행사들이 이러한 경로를 밟아 

오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행의 왕래를 통해 파주의 인사들은 중국 

의 문화와 사정을 전해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관심사나 형편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능원의 조성과 능행을 살필 차례이다. 파주에는 장릉 공릉 순릉 영 

릉 등 모두 4곳에 능陸이 있고 소령원과 수길원 등 두 곳에 원園이 있다. 이중 

순수한 왕릉은 장릉이고 공릉과 순릉은 왕비의 릉 영릉은 추존된 왕과 왕비 

의 릉이다. 원은왕의 사친 묘소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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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長陸은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데 조선 16대 임금인 인조1::itill와 그의 비 

인열왕후二烈王퇴 한씨韓J~의 합장릉이다. 42세의 나이로 승하한 인열왕후 한 

씨는 한준겸韓浚짧의 딸로 효종과 소현세자, 인펑대군, 용성대군의 4형제를 낳 

았다. 장릉은 원래 문산읍 운천리에 있었으나 인조의 능인 봉릉의 석물 틈에 

뱀과 전갈이 집을 짓고 극성을 부리자 오랜 천장 논란 끝에 영조 7년(1731) 지 

금의 위치로옮겨 합장하였다. 

순릉j順隆은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옆惠王텀 한씨韓K의 능이고, 공릉휴陸은 예 



종의 원비 장순왕후章順王尼 한씨韓民의 능으로 모두 조선 전기의 능이다. 공혜 

왕후는 상당부원군 한명회韓明擔의 딸로 공릉의 장순왕후와 자매지간이다. 

1467년(세조 13) 11세에 가례를 올렸고 성종 즉위와 더불어 왕비가 되었으나 

성종 즉위 5년(1474)에 자녀 없이 18세로 승하하자 이곳에 모시고 순릉이라 하 

였다. 공릉휴|慶에 모셔진 장순왕후는 1460년(세조 이 16세로 세자빈에 책봉되 

어 인성대군仁城大君을 낳고 이듬해 1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고, 1472년(성종 3) 

에 왕후로 추존되었다, 공릉은 당초 왕후릉이 아닌 세자빈묘로 조성된 관계 

로 초석과 난간을 생략한 채 봉분 앞에 상석과 8각의 장명등을 세우고 좌우 

양쪽에 문인석 2기를 세웠다. 

영릉永陸은 조선 후기 능의 제도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영조의 맏아들인 효 

장세자孝章世子(진종흉宗 추존)와 그 비 효순왕후孝純王퇴 조씨趙民의 능이다. 진 

종은 숙종 45년(171”에 태어나 영조 즉위(1724)와 더불어 왕세자로 책봉되었 

으나 영조 4년 10세로 세상을 떠나 시호를 효장이라 하였다. 영조 38년 영조 

는 둘째아들인 사도세자를 폐위한 뒤 그 아들인 왕세손(훗날의 정조돼)을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시켰다. 효장세자는 정조 즉위 후 진종으로 추존되 

었고 능호도 올려 영릉永!埈이라 하였다. 효순왕후 조씨는 풍릉부원군豊陽휴院 

君 조문명趙文命의 딸로 영조 3년(1727) 13세에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다음해 

에 세자가 죽은 뒤 홀로 지내다가 영조 27년 37세로 세상을 떠나 왕후로 추존 

되었다. 

소령원昭寧園은 영조의 어머니 숙빈懶흉 최씨崔R의 원소園所로 파주시 광탄 

면 영장리 267에 자리 잡고 있다. 숙빈 최씨는 최효원崔孝元의 딸로 1670년(현 

종 11) 태어나 7세에 입궁하여 숙종의 후궁이 되었다. 1694년(숙종 2이 창덕궁 

에서 영조를 낳았으며, 1718년(숙종 44)에 49세로 돌아갔다. 영조는 1725년(영 

조 1) 어머니를 위해 육상묘歸詳願를 건립해 신판을봉안하면서 소령묘로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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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1753년 육상궁으로 개칭하면서 원으로 승격시켰다. 수복방은 조선시대 

원소 중 소령원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진입로 초입에는 숙빈 최씨의 신도 

비가 보호각에 보호되고 있으며 영조는 1740년 특별히 인근의 보광사를 기복 

사로 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령원과 같은 영역에 위치한 수길원은 1701년 

영조의 후궁이 되어 효장세지를 낳았던 정빈靖煩 이씨李民의 원소이다. 

파주에는 또한 행궁이 있었는데 헌종 이후로는 임금이 행궁에 머무는 일 

이 매우 잦았다. 예를 틀면 헌종 8년(1842) 3월 10일, 헌종 13년(1847) 2월 21일, 

헌종13년(184기 2월 22일(장릉) 철종 1년(185이 3월 10일 철종 5년(1854) 3월 10 

일, 철종 6년(1855) 8월 4일, 고종 9년(1872) 3월 1일(제릉과 후릉), 고종 9년 

(1872) 3월 7일 등이 그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되었지만 조선 중기 광해군 때의 교하 

천도론과 지리술사 이의신李찮信의 이야기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612년(광해군 4) 9월, 북인의 영수 정인홍의 지원을 받던 풍수가 이의신은 서 

울을 교하交河(지금의 파주시 교하읍)로 옮기자는 상소를 올렸고, 이는 교하천 

도론 논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의신은 상소에서 서울의 지기地氣가 다했음을 

지적하고 임진왜란, 여러 차례의 모반 사건, 당쟁의 격화, 그리고 서울 근처 

산림의 황폐 등을 증거로 들면서 새로운 길지인 교하로 도읍을 옮기자고 건 

의하였다. 교하가 강화도와 인접하여 전략상 유리하다는 것 외에 그의 논리 

는 대체로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에 관심을 가진 광해군은 1613년 

정윌 양사와 흥문관에 명하여 교하 지역을 답사하고 약도를 만들어 오도록 

했다. 하지만삼공을비롯한신하들01 이러한계획에찬성할리가없었다. 그 

들이 교하천도론을 반대한 이유는 서울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천혜의 요 

지인 반면 평탄한 지형의 교하는 외적의 방어에 불리하고 많은 인구를 지탱 

하기 위한 식수, 연료, 재목의 조달이 어려우며 민심의 동요와 국고의 고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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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술사의 광틴-한 말에 현혹되어 200년의 굳 

건한 터전을 버린다면 수많은 백성들을 일거에 떠돌이로 만들게 된다고 주장 

했다. 교하천도론의 대표적인 반대자는 이정구와 이항복 등이었다. 

이에 대하여 왕은 ‘천도가 아닌 이궁離룸을 지을 뿐’ 이라고 회유하였으나, 

승정원 · 삼사 및 기타 관원들의 끈질긴 간쟁으로 결국 이루어지지는 못하였 

다. 결국, 교하천도론은 광해군 8년(161이 3월 24일 인왕산 아래에 새 궁궐터 

를 잡게 함으로서 중지되었다. 하지만 이 일이 있은 뒤 사대부들이 파주 지역 

으로 묘역을 옮기는 등 사회적 여파가 적지 않았다. 또한, 조선 후기 인조의 

장릉長陸과순조의 인풍二|埈이 탄현변 갈현리 등의 파주 지역에 조성되는 것도 

이와관련이없지않다. 

율곡, 우계, 그리고 파주향약 16세기에 들어 성수침, 백인걸 같은 걸 

출한 인물들이 파주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지역의 향촌 사회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었다, 이들은 당시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대두되던 사 

림의 영수 조광조의 문인들이었는데 기묘사화로 그들의 이상이 좌절되자 낙 

향하거나 연고지를 찾아 은둔하며 수기修B와 학문에 힘쓰게 되었다 성수침 

과백인걸 또한 이런 이유에서 파주로은거했다. 

성수침은 처형좋쨌인 파주 향양리의 우계牛漢에 죽우당竹雨堂을 지어 정착하 

였고, 그 후손들은 조선 후기까지 이곳을 근거로 수백 년을 세거하게 된다. 

백인걸은 외가가 교하 만우리萬|偶里였고 처가 역시 파주, 교하 일대에 수만 경 

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안목安救 가문의 후손이어서 일찍부터 월롱산 아래 

에 우거萬居하여 왔다. 사림의 향촌 활동을 특정짓는 향약이 다른 곳에 앞서 

파주에서 시행된 것도 사실은 성수침과 백인걸 그리고 그들의 영향 아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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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선 성리학의 큰 흐름을 이끈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이 파주를 터전으로 

했던탓이다. 

수은 강항姜洗은 파산에 노나라처럼 어진 사람이 많다고 하였고, 숙종 대에 

파주 유생들은 ‘파주 고을은 평소에 우리나라의 추로라고 불렸다(坤州-둠 素號

됐東觀)”고 했다. 영남을 흔히 추로지향폈團之쨌이라 하듯이 파주 또한 ‘조선 

의 추로’ 라는 지칭을 받았던 것이다. 파주가 조선의 추로가 된 데는 율곡 이 

이와 우계 성혼이 큰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살아서는 도학을 논하며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동지同志였고 죽어서는 우율牛票 또는 율우票牛로 불리며 문 

묘종사文願從祝의 명예를 함께 나누었다. 두 사람의 정치적 불운 또한 공교롭 

게도일치했다. 

율곡 이이의 고향은파평면자운산아래의 율곡리이다. 그가쩌 때, 5대조 

이명신이 마련하고 증조 이의석李효碩이 재건한 화석정花石휴에서 시를 지었다 

는 사실은 그가 어린 시절 파주에서 성장했음을 알려준다. 물론 벼슬길에 나 

선 이후에는 서울에 머물렀고 %세 되던 해에는 처가인 해주로 살림집을 옮기 

기도 했지만, 율곡의 학문이 성장하고 꽃을 피운 곳은 파주였다. 이이는 청년 

기의 대부분을 파주에 머물며 성수침과 백인결에게서 정암 조광조의 도학과 

정치적 경륜을 배웠고 평생지기였던 우계 성혼과 교의를 나누었다. 그의 학 

맥과 유적이 파주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주요 저술인 『성학집요」, 「격몽요 

결』, r학교모범」, 『경연일기』 등이 파주에서 구상되고 편찬됐다는 점에서 파 

주는 바로 ‘율곡학’ 의 산실庫室이었다. 

우계 성혼은 율곡과 더불어 파주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이다. 그는 부친인 

성수칩을 따라 10살 때 파주로 왔고 향리의 지명에 따라 우계牛漢로 호를 삼 

았다. 아버지인 성수침과 백인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는 64세를 일기로 

타계할 때까지 평생을 파주를 떠나지 않았다. 윤두수, 윤근수, 정철, 심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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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울, 경기의 인물들과 최영경, 정인흥과 양홍주 같은 영남의 선비들까 

지 찾이올 정도로 그는 높은 명망을 쌓았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해 거처인 파주 우계에 서실書室을 열고 22조목으로 된 서실의書室f義를 짓기 

도했다. 

우율의 문인들은 대체로 기호 지역 사림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 

장생, 이귀, 조헌, 오윤겸 , 윤황, 황신, 신용구, 정엽, 김권, 김집, 김류, 김상 

용 신흠 강항, 이정구, 김육 등이 있다. 이들은 후일 퇴계 문인과 남명 문인 

을 주축으로 하는 영남학파와 비견되는 기호학파의 거물들로 성장하였다. 

파주에서 향약이 제정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인 1560년 

(명종 15)이다. 율곡 이이(1536~ 1584)가 25세 때 지은 파주 향약의 서문, 즉 

『파주향약서』에는 당시 군수 변협邊協(1528∼1590)이 밝힌 향약 제정의 시기와 

배경이 적혀 있다. 놀랍게도율곡은불과 25세 때에 이 서문을썼다고하는데, 

이 서문은 그 어느 곳보다 먼저 파주 지역에 사림적 향촌 질서가 수립되고 있 

었음을보여준다. 

그러나 이 당시에 파주에서 이미 향약이 실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파주 

지역의 경우, 향약이 실시된 것은 아마도 해주향약을 바탕으로 파주향약이 

다시 만들어진 1693년(숙종 1” 이후였을 것이다. 파주향약을 다시 제정해야 
했던 까닭은 1636년의 병자호란 때 향약이 유실된 탓이었다. 이에 파주의 유 

생들은 율곡 선생이 만년에 쓴 해주향약을 토대로 파주향약을 복구하려고 했 

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해주향약을 그대로 띠를 수는 없다는 향 

론에 있자 유생들은 현석 박세채를 찾아가 파주의 사정에 맞게 향약을 고쳐 

정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때 현석은 해주향약이 거의 완전하므로 그대로 

따라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결국 해주향약과 동일한 파주향약 

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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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서원과 파산서원 우율을 중심으로 한 파주 사족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파산서원의 건립이다. 선조 원년 율곡은 통문을 내 

어 청송 성수칩을 제향히는 서원 건립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초창기의 서원 

운영은 매우 부진하였다. 그뒤 20여 년이 넘도록 서원 영건 사업은 끝나지 않 

았고 위판 봉안마저 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마도 파주 지역 사림의 위세가 

향촌을 주도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였던 모양이다. 청송과 휴암이 사림적 가 

치와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목사의 협력을 얻은 율곡과 우계가 향약을 실시 

하고 학문 활동을 통해 문인들을 양성하기는 했지만, 분산境山과 별서別뿔 등 

훈척 기반과 정서가 남아 있던 파주의 향촌 분위기는 사림적 질서와 방식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던 듯하다. 

파주시족의 활성회는율곡과우계의 다음세대가활동하는 17세기에 들어 

서야 가능해졌다. 이이와 성혼을 배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추로지향을 자부 

했던 파주의 사촉들은 그들의 학문 전통과 학풍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서원 

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다. 더구나, 북인 정권 하에서는 율우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고 우계의 경우에는 죄안罪案에 들어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던 중, 

남인의 5현 문묘종사 운동에 자극받은 서인계는 자신들의 학문적 연원인 율 

곡과 우계를 현양하고자 하였고 이는 광해 7년의 파주 자운서원 건립으로 나 

타난다. 

토착 기반이 더 강했던 우계의 문인들은 이보다 앞서 서원 건립을 논의하 

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파산서원의 재건 논의를 통해 가시회됐다. 이때의 

논의에서는 청송, 우계 부자뿐만 아니라 휴암 백인걸과 율곡까지 포함하여 

추로지향으로서의 파주를 대표하는 이른바 파산 사현城山四賢’ 을 함께 제향 

하지는방안이었다. 이는파주를추로지향으로표방하는동시에 일읍일원-둠 

一院의 원칙도 지킬 수 있어 당시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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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선 우계에게 혐의를 둔 집권 세력은 

제향을 반대하고 있었고 청송總松, 휴암f木댄, 우 

계 3인과 율곡을 함께 제향할 수 있느냐는 점도 

논란이 되었다. 청송, 휴암의 학문적 성향이 율 

곡계의 반론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제향을 한다 

해도 위차f立次를 어떻게 하느냐가 논란거리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율곡서원의 별도 건립을 

주장한정엽 등의 논의를쫓아사계 김장생의 주 

도로 자운서원이 먼저 건립되었다. 

물론, 지운서원의 건립은 앞의 문제를 해소하 

는 것이었지만 그뒤로도 파산서원은 쉽게 중건 

되지 못했다. 파산서원은 서인이 집권하고 우계 

의 신원이 이루어진 인조 6년(1628)에야 청송, 우 

계 부자만 봉안한 채 중건될 수 있었다. 뒤에 휴 

암도 잠시 파산서원에 이안되긴 했으나 끝내는 

위차 시비에 휘말려 분기되고 말았다. 

자운서원과 파산서원은 효종 원년에 국가의 사액을 받는 등 각기 그 제향 

인물의 학통을 계승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기능하였다. 하지만 지운서원은 파 

주 지역에서 파산서원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못 위축된 모습이 

었다. 이에 우암 송시열을 위시한 서인 노론계는 낡은 자운서원을 호명산 이­

래로 이건, 중수하면서 쌍묘필패를 두어 율곡 이외에 휴암 백인걸도 제향하게 

했다. 

지운서원의 이전은 다시 한 번 파주사현의 합향 문제를 거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파신서원 측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파산서원 

보였다. 송시열이 직접 나서 파산서원의 대표격인윤선거와문제를상의하기 

도 했지만 위차 문제로 인해 결국 논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이때, 이른바 호 

서오현湖西五賢인 송시열, 송준길, 유계, 이유태, 윤선거와 박세채, 윤증 사이 

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절충하는 과정이 있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윤선거가 

제시한 5개 방안중하나로귀일하는가싶었으나 박세채의 반대로모든것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게다가 윤선거의 묘비문 문제로 송시열과 윤 

증 사이의 틈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그것은 회니|觀시비 

로까지 확대되어 노론, 소론 분립의 당론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 

해 합향 문제는 이후 더 이상 거론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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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서원제항모습 

자신이 추진하던 사현 합향과 서원 통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송시열은 

지운서원을 거점으로 하는 자파 세력 부식에 힘쓴다. 그는 율곡 신도비문을 

지어 숙종 9년 지운서원 묘정비로 세우고 현종 14년(1673) 해주에 살고 있던 

율곡의 후손들을 불러들여 서원 관리를 맡기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점점 확 

대시킨다. 

그러던 중, 숙종 10년을 전후하여 남인 처리 문제를 놓고 송시열(군자소인 

론)과 박세채(황극탕평론)가 대립하는 일이 벌어진다. 박세채가 황극탕평설 

이 율곡의 조제보합론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율곡의 충실한 계승 

자임을 천명하였던 탓이다. 비슷한 시기인 숙종 13년 박세채는 광탄의 남계 

에 우거하면서 서당을 짓고 문도를 양성하였다. 또한 때로 멀지 않은 곳에 있 

는 자운서원을 찾아 파주 일대의 사림들에게 강학을 베풀었다(『남계선생속집 



南漢先뽀續集』, 권 19, 자원원규累때짧). 이런 그의 활동은 수십 년간 지운서원 

에 공을 들인 송시열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자운서원이 송시열계의 노론 서원 

으로 좌정하지 못하게 했다. 박세채가 숙종 21년 자운서원에 율곡과 병향되 

는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암 송시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운서원에서 노론 세력이 주도권을 잡 

지 못하고, 특히 박세채가 병향되는 사태가 야기되자 노론 세력은 이에 반발 

하면서 숙종 33년에 병~뇨을 배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박세 

채의 문인들은 병향을 바문다면 박세채 제향서원을 그가 강학하던 파주 남계 

에 별도로 건립하겠다고 강경하게 반대했다. 여기에서 사계 김장생의 추배론 

追햄論이 나오는데, 이는 박세채 강배降配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 

자 다시 박세채의 문인들은 크게 반발하여 ‘서원이 유생들의 씨움터가 되는學 

宮寫|歸團之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제향 위차 시비는 1713년 김장생 추배와 박세채 강배를 조정에서 허락함 

(『승정원일기』, 숙종 39년 4월 20일)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박세채의 문인들이 박세채 강배 처분의 재고를 요청하고 그 

것이 불가할 경우 남계에 별도의 제향서원을 건립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 

문이었다. 하지만 노론 정국에서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파주 지역은 영조 

이후 노론계 사림의 본거인 자운서원과 소론계의 본거인 파산서원이 서로 공 

존하는형세를보였다. 

조선 후기 파주의 경제 이중환의 『택리지擇里펀』에서는 파주 지역을 서 

교西했로 지칭하고 있다. 교의 역할은 도성을 방위하는 것과 물자 수급을 원활 

히 하는 데 있었고, 사실 파주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100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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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개경과 한성의 교했 지역으로 역할하며 도성의 보호와 보급을 맡아왔다. 

하지만 수운 · 육운 교통이 편리하고 산물이 풍부하며 인구가 많았음에도 불 

구하고, 파주의 경제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성과 같은 대상권이 인접 

해 있던 데다 도성의 물자 수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물류유통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파주가 도성과 경기 서북 및 관서 지역을 이어주는 상업 중 

심지로 부각된 것은 상업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물산의 이동이 확대된 17세기 

이후였다. 

파주 지역 장시의 발달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임진강의 수운에 주목해야 한 

다. 임진강은 연천 · 파주를 거쳐 한강과 합류되었는데, 배가 운항할 수 있는 

가항 거리가 SO km에 달해 연천의 도감포와 유진椰車을 경유하면 멀게는 황해 

도의 토산 하구까지 선박이 드나들 수 있었다. 20세기 초반의 사례이기는 하 

지만, “임진강 하구에서 고랑포까지는 째석 분량의 곡식을 실은 선박의 운항 

이 가능했고, 도감포를 지나 연천의 전곡까지는 적어도 ω석 규모의 소규모 

선박이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r조선 하천 조사서朝蘇河川調훌書」, 조선총독부, 

1929)”고 한다. 이처럼 임진강은 관서 지역과 근교 지역을 연결해 주는 중계 

지의 역할을 하며 물류 유통의 근거지로 성장해 나갔다. 

수운 교통의 발달과 함께 조선 후기에는 육상 교통로도 개설, 정비되기 시 

작했다. 파주를 관통히는 의주로는 도성과 중국을 연결하는 사행로이자 관서 

지역과도성을이어주는가교의 역할을했기 때문에수례의 이용이 기능하도 

록 정비되었다. 따라서 이 길을 통한 관인과 행인들의 왕래가 잦았으며 물자 

의 이동 또한 빈번했다. 정비된 도로는 행정 중심지와 군사 요충지를 연결하 

는 역할을 뛰어넘어 상품 유통로로까지 발전하였다. 더구나, 파주는 시전의 

금난전권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서울과 거리가 가까워 도성의 사상 도고들과 

연계하며 상업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군사 시설이 있는 임진나루 입구(위)와 1872년(고증 9) 지방지도 속의 임진나루(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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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파주의 장시는 입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수운의 활용을 위해 포구에 입지한 형태로 파주의 문산포장, 장단의 

고랑포장 · 이장포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록 포구는 아니지만 임진강의 중 

소 하천에 개설된 장단의 사천장 · 사미천장, 적성의 두일장, 교하의 신화리 

장등도유사한성격의장시이다. 

둘째는 사행로인 의주로변의 주요 지역에 입지한 형태로 파주의 원기장 · 

광탄장, 장단의 판문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장시들은 주로 개성 상권과 

연계하며 성장했는데, 특히 광탄원 자리에 있던 광탄장의 경우는 역과 원의 

기능이 쇠퇴해 가던 시기에 개설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행로의 지선에 위 

치하며 장과 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장시들도 있다. 교하의 삽교장, 눌노 

장과 장파장, 또한 적성의 오목천장, 입암장, 님-면 발운장 등이 그것이다. 

셋째는관부官府의 영향력이 미치는읍치 능침 부근에 입지힌-형태로조리 

읍의 봉일천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시들은 관권과 결탁해 장시를 

발전시켜 나갔다. 예를 들어 파주읍내장과 봉일천장의 경우는 담배 등을 매 

점하는파주상인의 근거지였다. 

이와 같은 파주의 상업은 지역 내에 상품을 유통시키는 동시에 관서 지역 

과 서해안의 산물을 도성으로 중계하는 역할을 하며 발전했다. 개항 이후에 

도 파주에서는 수운과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상업 활동이 지속되었다. 파주 

의 장시들은 경기 동북의 누원점 · 송우점, 동남의 송파장, 남부의 안성장 등 

과 더불어 도성과 경기 지역의 물류 유통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평 

가된다. 

한편, 조선 시대의 능원 역시 피주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요 

소이다. 능원은 그것의 선정 및 조성 과정에서 지역민과 무관할 수 없고, 특히 

왕의 능행은 조정 및 왕실과 파주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고리였다. 실제로, 파 



호맴옹주와박영원의묘 

주 지역민들은 능원의 조성 때 조묘군造흉軍으로 정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산 

수호까지 담당했다. 또한 능행이 있게 되면 어로나 능원 부근의 마을민들은 

기수패雄手牌나 기패군願짧軍으로 동원되어 깃발과 의장을 맡아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평상시에 왕실의 능위토陸位土와 둔토를 경작하며 살았다. 

능, 원, 묘의 위토가 죽은 왕과 왕실을 위한 것이라면 둔토는 살아 있는 왕족 

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더불어 왕들은 능행과 관련한 민폐에 대해 이를 

무마하고 위로하는 조처들을 취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1694년 10월 19일에 

공릉에 능행한 숙종은 좌의정 박세채의 건의에 따라서 경오년(16~)과 임신년 

(1692) 두 해의 바치지 않은 조적곡을 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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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조는 1731년 5월 17일에 경기 백성 및 교하 백성들에게 윤음을 내 

려 능원 조성으로 인해 고통 받은 교하 백성들에게 은전을 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은 2150냥을 내리니 1000냥은 교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옮 

기는 비용을 돕고, 1αU냥은 경기도에 주어 천봉選奉하는 역을 도우며, 150냥 

은 교하현에 주어 관사를 뜯어다 옮기는 비용으로 쓰라”고 하고 있다. 정조도 

파주에 능행하던 1789년 2월 13일에 부로들을 접견하고는 조세의 절반을 감 

해주고 임인년(1782) , 계묘년(1783) 이전의 묵은 환자곡을 탕감해 주는 특혜를 

베푼다. 

특히, 영조는 파주 능행과 관련해 남다른 인연을 지니고 있는 왕이었다. 파 

주에는 영조의 사친 원소인 소령원과 후궁인 정빈 이씨의 수길원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랑했던 셋째 딸 화평옹주의 무덤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승정원일 

기』에는 영조가 1731년(영조 7) 8월 17일, 1744년(영조 2이 7월 21일, 1745년(영 

조 21) 8월 11일, 1745년(영조 21) 8월 21일, 1749년(영조 25) 2월 8일, 1752년(영 

조 28) 1월 30일, 1753년(영조 29) 9월 10일에 능행을 왔던 것으로 되어 있다. 

원래 임금의 능행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자제를 하곤 했는데, 파주에는 인 

조의 능인 장릉이 있던 덕분에 이를 계기로 나머지 원묘에도 들를 수 있었다 

고한다. 

파주의 항일운동 구한말 의병 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략을 저지 

하면서 더불어 낡은 봉건 체제를 극복하려던 반일 반봉건 민족운동이었다. 

이러한 반일 의병 항쟁은 1895년 일제가 저지른 명성황후 시해와 갑오 친일 

정권의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봉건 유생 중심의 ‘초기 의병’ 과 1905년 을사 

조약 앞뒤로 일어난 ‘후기 의병’ 을 일걷는다. 



경기 지역은 서울과 가깝고 또한 정치적 변화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의병 활동이 활발하였다. 특히 임진강을 끼고 있는 파주 지역은 

경의가도의 관문이자 요충지였다. 파주를 비롯하여 장단, 적성, 교하, 풍덕 

등지를 중심으로 하는 임진강 유역 일대는 강화를 중심한 서북부 지방과 경 

원가도의 관문인 양주를 중심한 삭녕 철원 등의 동북부 지방과 함께 당시 일 

제의 침략을 저지하려는 항일 의병 운동의 주요한 격전지였다. 

경기지방의 의병 운동이 본격화하는 시기는 1907년 8월의 군대 해산 이후 

다. 의병 운동의 발단기에 파주 지방은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독자적인 의 

병 부대가 없었다. 하지만 장단 양주 파주 연천 등지를 잇는 임진강 유역은 

여러 의병 부대들이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항일투쟁을 벌이던 주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 시기의 임진강유역 의병 활동중주목되는것은김수민부대이다. 동학 

농민군 출신인 김수민은 1907년 8월 25일(음력) 장단군 북면 고량포에서 근방 

의 농민과 보부상 2000명을 모아 대부대를 조직하였다. 그는 개성군 대흥산 

창고에 있던 정부 소유의 대포 %문 소포 150문을 탈취하여 무장을 강화하였 

다. 그러고는 11월 개성 수비대를 습격하고 부호들의 재물을 빼앗는 등 여러 

차례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1908년 1월 ‘서울 진공 계획’ 이 실패한 뒤 양주에 집결하였던 13도 창의군 

의 주력 부대 또한 파주 지역의 주요 의병 부대였다. 이들은 원래의 봉기 지 

역으로 돌아가는 대신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 부대와 연합하여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펼쳤다. 

임진강 유역에서는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세 개의 의병 부대가 활동 

하였다. 풍덕 · 교하 · 파주를 잇는 파주의 서남부 지역은 원수부 좌군장인 정 

용대 부대가, 파주를 중심으로 적성 · 양주 등지는 원수부 우군장인 윤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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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가, 장단 , 연천 · 마전 · 금천 등의 파주 동북부 지역은 원수부 선봉장 김 

수민 부대가 활동하였다. 김수민 부대는 때때로 인근 부대인 양주 지역의 이 

은찬, 장단 , 연천 지역의 연기우부대와연합하기도 했다. 

박도 두령으로 알려진 윤인순은 일본군과 계속 투쟁하면서, 1)-08년 10월 파 

주 등지의 일진회원들을 처단히는 데 주력했다. 또한 그는 부족한 군수 물지­

를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일제의 경제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친일 

자산가를 습격하는가 하면, 각 면 · 동에 세금을 정부가 아니라 의병에게 직 

접 납부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어기는 면 · 이장에 있으면 반드시 응징하였다 

고한다. 



하지만 1SX)9년 3월 일제는 양주 관내 헌병과 상비 수비대, 그리고 용산 수 

비대 1대대를 포함하는 300여 명의 토벌군을 동원하여 임진강 유역인 양주 · 

포천 · 적성 · 파주 등지에 대한 대토벌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주요 의병장들 

이 체포, 처형되면서 의병 운동은 점차 침체하였다. 월등한 화력을 앞세운 일 

제의 무자비한 침략과 토별로 인해 좌초되고 만 것이다. 

파주 지역의 의병 운동은 을사조약 전후로 더욱더 깊어진 일제와의 민족 

모순을 배경으로, 통감정치 아래 진행된 조선 사회의 식민지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그리고 임진강 일대에서는 투철한 저항정신을 가진 의병장 

들이 활약했다. 파주는 의병 활동을 “죽어서 그칠 결심이다”라고 하던 김귀손 

이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누세에 욕을 당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짐은 

천추의 한이라” 여겼던 정용대처럼 기백 있는 의병장들이 활동하던 경기 의 

병의중심지였다. 

한편, 고종 때 내시였던 승전색承傳色 반학영播學榮은 을사늑약에 충격을 받 

고 사직한 뒤 파주 교하의 심학산 언저리에 은둔하였다가 일제의 병탄 소식 

을 듣고 비분강개하여 삽교시장에서 입에 칼을 물고 자결하였다. 일설에는 

배를 갈라 자결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20년 뒤 그의 동료들은 묘소에 비 

를 세우고 비문을 새겼는데 이를 보면 반학영의 인물 됨됨이를 잘 알 수 있 

다. 우리 정부는 그의 충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파주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으로는 장명산 사건을 들 수 있다, 탁지부 주사 

로 있다가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된 후 야몽리에 돌아와서 있던 김사열은 10여 

명의 동지와 함께 송헌섭의 집에 모여 일제에 의해 초대 교하군수로 부입한 

윤기섭을 화형에 처하자고 결의하였다. 곧 “집집마다 한 명씩 장작 한 개를 

가지고 장명산으로 집합하라”는 사발통문을 돌려졌다. 하지만 이 일은 중간 

에 탄로가 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장명산 사건은 나리를 빼앗긴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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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가득한 파주 군민들의 대대적인 항일 봉기였다. 

파주의 3· 1운동은 3월 10일 와석면(현 교히읍)의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 

으로 전개되었다. 임명애林明愛가 주도한 이날 교하리 보통학교 시위는 오전 9 

시경 그가 운동장에 모인 1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선장하 

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3월 25일 김수덕, 김선명 등이 임명애의 집에서 “오는 

28일 동리 산으로 모이라. 집합치 않는 자의 집에는 방화하겠다”라는 결연한 

내용의 경고성 격문을 (D여 장 인쇄하여 와동리, 당하리, 다율리, 구당리, 문 

발리, 오도리 등지에 배포하였다. 

3월 26일, 교하리의 염규호, 김창실, 김수덕 등은 모여든 남녀노유 7〔U여 명 

의 군중을 이꿀고 교하면사무소로 시위 행진하면서 면서기 박, 김 2명에게 직 

무를 보지 말고 시위에 동참할 것을 통고하였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일제 

의 헌병들은 시위 행렬에 대하여 무차별 발포를 퍼부었다. 그 자리에서 최홍 

주휩n뺨(1891∼1919)가 사망하자 이에 놀란 군중은 해산하였고, 주동지들은 일경 

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같은 날, 주내면, 임진변, 진남면에서도 만세 시위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어 3월 27일에는 청석면 섬학산에서 광탄면 발랑리를 거쳐 조리면에서만 

2CXX)명이 합세하는 격렬한 대규모 만세 시위가 펼쳐졌고, 이는 봉일천 장날의 

만세 시위로 이어졌다. 이날 일제의 헌병들은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한 발포 

를 일삼았고, 이 과정에서 박원선 등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이날의 시위는 군내에서 전개되었던 3· 1운동 시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격렬하였다. 

파주의 3· 1운동은 그 전개 과정에 있어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만세운동 초기에는 서울의 영향을 받아 지역 지식인과 학생 계층에 의해 항 

일투쟁이 선도되었으나 점차 농민이 중심이 된 대부분의 지역 군민이 전변에 



나서 치열하게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둘째 처음에는 태극기를 흔들고 학 

도가, 권면가 등을 부르면서 독립 만세를 외치는 평화적인 시위로 출발하였 

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지역보다 더 공격적인 만세 시위의 양상이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장날 등 군중이 많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이용한 

조직적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봉일천 만세 시위의 경우처럼 다른 지 

역 시위대가 원정을 와서 시위대에 합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치열한 3· 1운동의 과정에서 일경에 체포되거나 희생당하는 주민 

들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확인된 것만 피검자 21명 사망자 10여 명에 이른다. 

파주는 서울의 상황을 타 지역보다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여건이긴 했지 

만 중앙 조직과 연결된 선도적 조직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군민 대다수가 자 

발적으로 참여하여 3· 1운동을 전개하였다. 

미래의도시파주 1950년 6. 25전쟁 발발 하루 만에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서울이 함락됐다. 파주에서 선전하던 국군 제1사단도 한강을 도 

하하여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미처 후퇴를 못한 국군 일부가 감악산에서 

유격 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경의선 통학생이 중심이 된 태극단 · 두만동 결 

사대 등이 반공 투쟁을 펼쳤으나 파주는 이후 10월 1일 유엔군이 진주할 때까 

지 %일간 인민군의 점령 아래 있었다. 

인민군은 인민위원회와 민주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등의 조직을 만들고 

토지 개혁과 의용군 모집 우익 인사의 숙청 등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활동을 하였다. 9월 중순 이후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질 것을 

감지한 인민군은 파평변 두포리 임진면 마정리 문산역 북쪽 장터에서 민간 

인을학살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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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을 넘어 후퇴하는 유앤군 차량들(1950. 12. 8) 

1951년 중공군의 참전으로 국군에 

게 유리했던 전세가 다시 역전됐고, 

그해 12월 31일 중공군이 일제히 38 

선을 돌파하면서 파주 지역은 중공 

군에 의해 점령된다. 하지만 경기 

남부까지 후퇴했던 유엔군의 반격 

으로 3월 15일에는 서울이 탈환되 

고, 3월 23일에는 국군 제1사단에 의 

하여 파주가수복되었다. 이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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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는 전선이 파주북방 임진강에서 교착상태에 있다가휴전을맞게 된다. 

6. 25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상흔이 하나둘 아물던 196)년대에 파주에는 대 

규모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게 된다. 미군의 주둔은 전통적인 농촌 사회였던 

파주에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하게 하였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1970년대 초반 

까지 대규모의 미군부대가 주둔함에 따라 그들과 관계 맺으며 생계를 유지하 

려는 사람들이 파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파주에 ‘용주골’ 로 상징되는 소위 

기지촌 문화가 형성된 것도 바로 그때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69년 주한 

미군 철수가 시작되고, 1971년 문산 미 2사단이 동두천으로 옮겨가면서 기지 

촌은 점차 쇠락하기 시작했다. 

해방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면서 파주는 남한의 북쪽 끝이 되었다.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파주는 196)∼1까년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변방의 

농촌 미을로 남겨진다. 그러던 중 1972년 3월 통일로가 개통되자 실향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관광지와 유원지 등이 개발되었다. 통일로 개 

통 이후 다시 20년, 이제 파주는 서울의 변방에서 벗어나 산업 도시, 미래 도 

시로 탈비꿈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되었다. 1992년, 고양에는 일산 신도 



시가 탄생했고 파주에는 산업 관문이 되는 자유로가 준공되었다. 

파주가 도시화 · 산업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고, 공장과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일산 신도λ꺼엠- 이후,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있던 중소기업들은 대거 파주로 몰려들었다. 파주 

의 중소기 업은 1991년에 470개였던 것이 1995년에는 695개가 될 만큼 크게 늘 

어났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도 파주의 산업 발전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다. 

비록 공장의 수는 증가했지만 그것이 파주의 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은 미미 

했기때문이다. 

파주의 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은 1990년대 후반이다. 자유로 개 

통 이후인 1994년, 그동안 지역 개발을 가로막았던 수도권 정비계획이 개정되 

고, 김포와 함께 수도권에서 마지막 남은 개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파주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또한 1995년 7월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1995 

년 3월 1일에 도농복합시로 개편되면서 파주 역시 경기도와 연관해 자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에 발행된 「제1차 경기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에는 파주를 

서북 해안권의 중심 도시로, 향후 남북 교류 중심지로, 반도체 · 통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 구축 지역으로 성장시킨다는 발전 

전망이 담겨져 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해 남북 물류기지를 파주에 건설하고, 

향후 통일관광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로를 기본 축으로 하는 통일관 

광 벨트를 형성하는 한편 세계 유일의 이데올로기 대치점이라는 점에 착안 

해 통일동산 · 판문점 · 임진각 관광지를 국제적인 안보 관광단지로 개발한다 

는계획이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 방향은 지방자치제 이후 파주시가 수립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 모델과도 같은 것이었다. 당시 파주시가 구상한 21세기 도시 이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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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적인 전원 · 문화 · 관광 도시로서, 도시 기능을 

통일 시대에 대비한 남북 물류거점 기능, 쾌적한 생활환경 

을 갖춘 청정도시 기능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대표적 관 

광 · 문화 중심 기능,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계획들은 2뻐년을 전후해 구체화되었다. 1994년 

문발 지방산업단지 조성 이후 1997년과 1998년에는 각각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와파주탄현중소기업 전용단지 건 

설 계획이 발표된다. 1999년에는 오산과 금파 지방산업단 

지 조성이 시작되면서, 2003년 이후 파주의 미래를 젊어질 

디스플레이 단지와문산과 월롱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이 잡혔다. 특히 디스플레이 단지 조성에 관한 노력은 빠르 

게 진행돼 2003년 2월 경기도와 파주시, LPL(엘지 필립스 

엘시디)이 월롱 지역에 약 51만 평 규모의 LCD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파주에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온 

건 신도시 개발이다. 1998년과 1999년에는 파주시의 중심지 

인 금촌 지역에 약 1만 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 

설이 시작되었다. 2000년에는문발과동패리에 1만세대 이 

상의 교히-지구 아파트 단지 건설이 이루어졌고, 2003년부터 

시작된 교하신도시가 완성된 뒤로는 약 8만 세대의 인구가 

입주하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중이디. 

2008년 초에 발간된 파주시 통계연보에는 파주시의 인구 

증가 추이와 사업체 수의 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파주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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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1990년대 말까지 17만 명 내외이다기- 2000년 이후 

20만 명을 넘어서고, 다시 2cx:x5년에는 마침내 30만 명을 넘 

어서게된다. 

2008년 오늘 파주시의 비전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다. 파 

주시는 이를 위해 ‘전략 2010’ 이라는 시정운영 기본계획 아 

래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 도시 건설, 시민주의 행정’ 이 

라는 4대 지표를 설정하고 14대 주요 과제와 100대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이중 산업사 측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역 

시 최첨단 도시이다. 최첨단 도시의 기본 요소는 도시 환경 

과 산업, 그리고 이를 성장 ·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다. 

파주시의 경우 지난 1996년 3월 도농복합시로 개편된 이래 

이런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금촌과 교히를 중심으로 

도시 기반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현재는 U-City라는 새로 

운 개념의 신도시 개발에 박치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희망의 도시이다. 남북의 긴장 완화와 통일을 

염두에 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 

치 · 경제 ·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과 가깝고, 도로교통의 개 

선으로 수도권 및 물류 거점인 인천 · 김포에 접근이 용이 

하며, 특화된 첨단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파주는 

“꿈을 문다.” 정보화시대를 리드하는 첨단 생산기지와 기 

술이 있고, 교육이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신도시가 있 

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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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주시에는 대표적인 첨단산업단지인 LCD 디스플 

레이 단지와 출판 문화정보 단지가 있다. 디스플레이 단지 

는 파주시는 물론 경기도 내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산엽 

변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약 156만 

m2(약 47만 평)에 27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출판문화정보 

단지는 단일 출판단지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더구나, 파주는 지난 50년간 사람의 별로 닿지 않은 청정 

한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파주는 미래도시가 추구하 

는 이상형의 상정 도시로 최첨단 도시, 친환경 도시, 고품 

격 도시로 거듭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보고 싶 

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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